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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원자력계 신년인사 영상메세지

호시우행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한 해가 되길

존경하는 원자력계 여러분! 한국원자력산
업협회 회장 정재훈입니다.

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
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
지난해도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든 한 해를 
보냈습니다. 특히 원전산업계 종사자들은 안정
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준
수하느라 더 힘들었습니다. 원전산업계 종사자 
여러분, 고생 많으셨습니다. 

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원자력산업계는 의
미 있는 성과들을 거뒀습니다. UAE 바라카 1호
기가 지난해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, 2호기는 
8월 최초임계에 이어 9월 송전계통 연결에 성공

했습니다. 
그동안 고생한 팀코리아 여러분께 박수를 보

냅니다. 여러분은 무더운 열사의 땅에서 대한민
국 원자력 역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. 

새로운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힘을 모았습니
다.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한 단독
협상자 지위를 확보하였고, 체코, 폴란드, 루마
니아 등에서도 차별화된 수주 전략을 통해 성과
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

원자력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
도 노력했습니다. 탄소중립의 효율적인 대안으
로 혁신형 SMR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
습니다. 지난 4월 국회포럼 출범식 이후 SM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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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타신청서가 순항하고 있습니다. 원자력 산학
연은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
는 SMR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수 있을지 함께 
고민해야 합니다.

한미 원자력 협력도 강화했습니다. 지난달 한
미 원자력협력 워크숍을 열어 원자력사업 협력
방안을 모색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
있는 SMR 개발을 위한 양국 산업계의 실질적인 
협력을 기대해봅니다. 

원자력과 다른 분야의 접목을 통해 미래 원자
력 분야도 개척하고 있습니다. 사물인터넷, 빅데
이터,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원전 
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, 우주, 해
양, 핵융합 등 새로운 분야 개척 방안을 논의하
고 있습니다. 

올해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
을 것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, 우리 원자력계는 
국민을 섬기고 소통하여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
얻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.

특히, 1972년 설립된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
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. 호시우
행(虎視牛行), 호랑이와 같은 눈빛으로 소처럼 
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. 호랑이처럼 예리하
게 판단하고 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
하는 말입니다. 호랑이의 눈으로 세계 원전 시장
을 겨냥하고, 소처럼 끈기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
인정받는 원자력계가 되었으면 합니다. 

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새해에도 
원자력계의 무한한 성취를 기원합니다. 

감사합니다. 


